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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국에서 대학교에 다닐 때나 미국으로 이민온 초기에는 "갑질"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고국에서는 갑질 논란이 거센것 같습니다. 수개월 전에 저는  한국적 항공사의 직원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그 항공사의 최고 경영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장면을 보았습니다. 직원이 회사의 경영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는 그 외에도 한 두번 보았습니다. 그런 시위의 원인은 그 항공사의 고위급 간부가 갑질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미국에서도 갑질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갑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일반 상인이 갑인 것 같습니다.  백악관의 대변인인 새라 샌더스  (Sara Sanders)씨가 워싱턴 근교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 식당 주인이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니 대통령의 참모인 그녀는 그 식당을 나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순수히 그 식당에서 항의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런 후에 자기의 투위터에 그 상황을 서술해면서 " 그녀 자신은 자기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계속하여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 경우에 누가 갑질을 한 겁니까? 식당 주인과 견해가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고객이고 그 식당을 돕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한국에서 생겼다면 그 식당은 역 갑질을 당했을 찌 모르겠습니다. 샌더스씨는 그뿐이 아니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다른 식당에 들어 갔더니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몰려 와서 샌더스씨 가족에게 욕설을 퍼부었다합니다. 즉 샌더스 가족에게 거의 조직된  모욕을 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일반인들의 갑질은 또 있었습니다. 국토 안전부 장관인 커스첸 닐슨 (Kistjen Nielson) 이  한 식당에서 사람들로부터 야지를 받았습니다. 식당에서 쫒겨난 샌더스 배악관 대변인을 야당 인사들이 비난할 논리가 무척 없었던 모양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참모였단 한 분은 샌더스씨가 개인적인 사건을 백악관에 공무로 사용하라는 튀위터를 이용하여  외부에 알린 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샌더스씨를 비난했습니다. 어떤 이유에든지 고객을 차별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의 비난도 하지 않고  개인 사정을 공무로 사용하라는 투위터를 이용했다고 비난한는 분도 몹시 편협하고 도량이 좁은 인물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약간 야당 편향을 가진 워싱턴 포스트 지는 샌더스씨를 옹호 했습니다. 닉슨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시절에   켈리포니아주의 별장에서 휴양을 취하면서 뉴 포트 비치의 한 식당에 자리 예약을 위하여 비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식당에서는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자리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전화를 건 비서가 대통령이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자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전화로 자리가 없다고 거절한 식당 종업원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아라고 해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식당에는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태는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샌더스씨의 경우는 자리에 앉아 있는 백악관 직원에게 나가달라는 요청을 했으니  고객 차별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이곳은 미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
